
박우식 의원은 공직자와 시민에게 즉각 공개 사과하라! 
지난 11월 13일 박우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보도자료
를
링크 “농경지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마치 우리 시 공직자가 업
체와 금품수수에 연루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를 엄중 문책
하여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중앙일보(2019.11.11.일자) 보도에 의하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
범죄수사대는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김포와 고양·파
주, 인천 강화·계양지역 농경지 27곳에 사업장 폐기물 42만 톤을 불
법 매립한 혐의로 관련 업자를 구속하고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 노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우리 시 공직자는 단 
한 명도 금품수수와 관련 의혹을 사거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
음을 확인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위치에 있는 박우식 의원은 관련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자신의 페
이스북에 마치 우리 시 공직자가 저지른 비위처럼 버젓이 게시글을 
올려 김포시의 이미지와 우리 시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행태를 저지른 
것이다.
박우식 의원은 즉각적이고 공개적으로 공직자와 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 아울러 시의회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
단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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